
루마니아 영적전투 24 시 영적 기도전사 불침번 근무 이상 무 
 

시 107 편 13-14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1990 년 8 월 루마니아 땅을 처음 밝으며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명 받은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으로 가정구원과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을 

종식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서 루마니아 땅에 에덴의 삶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는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므너스띠레아 광야” 

에서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쓴물과 싸우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 훈련소 입니다.  
 
시작 초기부터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대립은 결코 만만치 않았었고 면 소재지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영들, 밥 벌이로 이용하는 집시 교회 지도자 의자 권력 쟁탈전과  

정교회 신부가 미치는 초중고등학교의 영향력으로 학교장과 선생들을 장악하고 면장과 면 

직원들이 부패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면소재지를 주물럭 거리고 플러스 파출소장과 

직원들가지도 한통 속이고…… 무엇하나 민원신고를 한들…… 더군다가 한국 선교사의 

명분으로??? 물론 저들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선교사가 결코 저들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성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 소재지의 모든 악한 영들과 부패로 

망해가는 면장과 직원들과 면 소재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도만이 힘이고 열쇠이고 돌파구이고 비상구였습니다. 9 명의 양자 삼은 집시 아들 딸들(5-

9 학년)을 동원하여 면소재지 디스코장을 무너뜨렸을 때도 영적전투 24 시 영적 기도전사 불침 

번들의 “ 여리고 성 무너뜨리기 합동작전”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필림 한컷 한컷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인내로 인내로 지성소로 

나아갔었고 아버지가 길을 여셨고 적진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미생물 유기농법… 고등학생 장학 사업 미니농장… 아로니아 오미자 불루베리를 심고 텃밭을 

일구고 축사를 짓고 이 모든 것이 현지화 자립을 꿈꾸며 므너스띠레아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 

에덴을 보여주기 위한 광야 통과 훈련장의 하루 일과 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과실수 보호를 위해 울타리 작업을 하려는데 면 지적계 과장을 찾아가서 3번이나 

측량한 서류를 보여주며 울타리를 쳐야 한다고 했지만 뇌물에 흠뻑 젖어있는 과장이 뇌물을 

안주면 울타리를 못치게 하겠다고 식으로 이유없는 방해를 합니다. 측량과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3 번씩이나측량을 했는데도 과징이 안듣는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격국은 면장을 찾았지만 역시나 담당자들하고 해결하라고 오리발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선교사 부부를 금식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3 주간이나 울타리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공동체 영적 전투 24 시 영적 기도전사 

불침번들은 다시 기도로… 기도로… 기도로… 목요일날 저녁에 선교사 부부와 비오렐 형제와 

클라우디아 (10 학년)와 릴리아나 자매 5 명 기도 전사들이 손을 꼭 잡고 눈물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영저 기도전사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옆집 아저씨를 교회 땅으로 몰래 들어오게 하시고 비닐우스를 손으로 다 찢어 놓고 과실수를 뽑아 

놓고 훼방을 하도록 악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에야 기도응답에 감사드리며 

비오렐 형제가 즉시 경찰을 불렀고 형사고발을 했고 릴리아나 자매가 신이나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면장과 지적계장과 측량담당자 앞에 제출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악한 놈”으로 소문이 난 지적계 과장도 한국 선교사에게 뇌물을 별미로 울타리 공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저지했던 권세당당한 모습을 감쪽같이 

뒤로 감추고서는 수요일날 모두 해결하자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옆집 아저씨에게도 릴리아나 

자매를 앞세워서 “교인들은 지문 검사를해서 너를 감방에 보낼려고 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옆집 이웃인데 그리 할수는 없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이라며 다시는 

교회를 향해서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적 전투 하루 하루 일기장들을 좁은 지면에 

다 실어서 함께 나눌수는 없겠지만 “말씀이 일하시는 2018 년” 아버지가 진두지휘 하시는 선교 

현장 삶의 현장 영적 전투 24 시는 오늘도 무릎으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지성소로 나아가 기름부음을 받기를 소원하며 진지사수에 근무중 이상무 인 것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후방 병참 지원 영적 전투 영적 기도전사님들이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아버지만 아시면 충분하기에 아버지만 구하고 아버지만 

찾고 아버지 마음만 두드리기로 굳게 약속하며 매일매일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지성소로 나아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선교사의 삶이 길 선교현장이기를 더불어 아버지가 일하시는 병참 지원 후방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루마니아 영적전투장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